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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숨은그림찾기 정답
1299호 숫자퍼즐 (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)

연예

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5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

네 번째 월드투어에 나선다.

14일 소속사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오는 5월 

9∼10일 서울 올림픽체조 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막을 

올리는 서울 공연을 연다. 소속사는 전날 몬스타엑스 

SNS 채널에 서울 공연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.

몬스타엑스 SNS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투어 

일정을 알리는 포스터도 게재됐다. 포스터에 따르면 

몬스타엑스는 6월 2일 미니애폴리스부터 7월 11일 

로스앤젤레스까지 북미 17개 도시를 순회한다.

몬스타엑스는 지난 2017년‘뷰티풀’, 2018년‘더 커

넥트’, 2019년‘위 아 히어’등 그동안 세 차례 월드투

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을 만났다. 지난해 월드투어에

서는 세계 20개 도시에서 23회 공연을 펼쳤다.

다음 달 14일에는 미국에서 첫 정규 앨범을 낸다. 영

어 앨범인 만큼 미국 청자들과 접점을 넓히는 기회가 

될 것으로 보인다.

몬스타엑스, 네 번째 월드투어 7월  11일 LA공연

 

봉준호 감독의 영화‘설국열차’를 리메이크한 

TV 드라마가 오는 5월 미국에서 방송된다.

15일 연예매체 데드라인은“‘설국열차’TV 드

라마가 오는 5월 31일 오후 9시 워너미디어 케이

블 채널인 TNT에서 처음 방송된다.”고 보도했다.

이 매체는“‘설국열차’는 시상식 시즌인 현

재 영화‘기생충’으로 잘 나가는 봉준호 감독의 

2013년 영화를 원작으로 한다.”며“이는 매우 시

기적절하다.”고 평가했다.

봉 감독이 책임 프로듀서 중 한명으로 참여했으

며 제니퍼 코넬리, 데이브드 딕스, 앨리슨 라이트, 

미키 섬너 등이 출연한다.‘설국열차’는 기상이변

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에서 생존자

들이 탑승한 기차의 앞쪽 칸과 꼬리 칸을 통해 계

급 문제를 드러냈다.

한편 봉 감독의 영화‘기생충’도 최근 유료케이

블채널 HBO에서 드라마화 한다. 영화‘빅쇼트’, 

‘바이스’를 연출한 애덤 매케이 감독과 봉준호 감

독, CJ ENM이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.

애덤 맥케이 감독은 SNS를 통해“기생충은 지금

까지 자본주의 추종에 관해 만들어진 가장 위대

한 영화적 발언”이라고 극찬하며 드라마 제작에 

흔쾌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‘설국열차’ 미국 TV
드라마로 리메이크

5월 방송한국 영화‘기생충’(감독 봉

준호)이 아카데미상(오스카) 

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

해 감독·각본·편집·미술·국

제영화상 등 총 6개 부문 후보

에 올랐다. 지난해 이창동 감

독의‘버닝’이 국제영화상(당

시 외국어영화상) 예비후보에 

오른 적은 있지만, 오스카 최

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

101년의 한국 영화 역사상‘기

생충’이 처음이다.

14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‘기생충’이 오스카 수상

에 성공하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수

상에 이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

두 휩쓰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. 칸영화제 황금종려상

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사례는 세계 영

화 역사상 단 한 작품(1955년작‘마티’)뿐이다.

그러나‘기생충’기택 역 배우 송강호는 기대에도 불

구하고 남우조연상 부문 후보에 들지 못했다. 또 엔딩

곡‘소주 한 잔’이 주제가상 예비후보에도 올랐으나 

최종 후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.

‘기생충’은 흥행에서도 기념

비적인 성공을 이뤄냈다. 한

국에서 1천800만 관객을 돌

파했고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

역대 외국어영화 흥행 8위(지

난 5일 기준)에 해당하는 2천

4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. 해

외 23개국에서 역대 한국 영

화 흥행 1위의 기록을 쌓기도 

했다.

한편 세월호를 소재로 한 

한국 다큐멘터리‘부재의 기

억’(In The Absence, 김독 이승준)은 아카데미 단편

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다.‘부재의 기억’은 오

스카 본상 도전으로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새로

운 영역을 개척하게 됐다.

‘부재의 기억’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영상과 통화 

기록을 중심으로 그날 현장에 집중하며 국가의 부재

에 질문을 던지는 29분짜리 다큐멘터리다.

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서부시간으로 다

음 달 9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(옛 

코닥극장)에서 열린다.

‘기생충’ 아카데미상 작품·감독·각본 등
6개 부문 후보 


